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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은 1990년대 전세계 공산주의 사회의 몰락을 기점으로 패망

의 길을 걸었다.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1990년대 말 북한의 대기근

은 수백만 명의 아사자를 생산해냈는데,1) 이는 배급제도와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뜻한다. 

Park 등2)은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이 보건의료자원의 부족과 의

학교육의 수준 저하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일례로써 북한 출신 의

사들은 ‘혈액 투석’과 같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고 

Chae 등3)은 북한이탈주민 의사들의 임상의학종합평가 성적과 의사

국가고시 합격 현황을 분석하여 북한의사들의 Diagnostic Tech-

niques and Procedure와 Therapeutics 분야의 의학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일부 학자들은 북한의 의사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소정의 시험과목을 이수할 경우 남한의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거나,4) 북한에서 10년 이상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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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health care system in North Korea that trains medical doctors has collapsed. Hence, there is reason to question the clinical 
competence of North Korean (NK) doctors.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clinical competence of these doctors. We examined the 
results of clinical skill tests conducted by a medical school in South Korea for NK refugee doctors.

Methods: In two consecutive years, Kangw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dministered a clinical skill test, similar to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KMLE), to their fourth year medical students and seven NK refugee doctors. The annual test results of each group were compared 
using the Wilcoxon rank-sum test.

Results: The NK refugee doctors scored lower on history-taking in the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and on practice and proficiency in th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than the South Korean students. The NK refugee doctors displayed higher average scores on physical 
examination in the CPX.

Conclusion: NK refugee doctors could pass the clinical skill test of the KMLE with sufficient effort an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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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한 의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도의사를 필수로 요하는 임시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5) 통일 후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최소화 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제안들이지만, 북

한의사의 임상능력(clinical competency)에 대한 검증이 없다면 무책

임한 일이 된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2013년에 하나원과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고 북한이탈주민 의사(North Korean refugees 

doctors)에게 의사국가고시를 대비한 교육, 일명 ‘의사직업전환과정’

을 9개월씩 2년 연속으로 제공하였다. 과정에 참여한 7명의 북한이

탈주민 의사들은 매년 당해 년도 4학년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 아래

에서 임상실기시험을 치렀다.

저자들은 이들의 임상실기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북한이탈

주민 의사들의 임상능력을 유추하려고 한다. 비록 대상자 수가 적

고, 실기시험 항목이 적어 결과를 일반화할 순 없지만 북한의사의 

임상능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통일 후 남한의 의사국가

고시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북한출신 의사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 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연속 강원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이 제공하는 ‘의사직업전환과정’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의

사 7명과 당해 년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매년 4학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임상실기시험은 6개의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문항

과 6개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과 동일한 기

준으로 강원충청제주 CPX 컨소시엄과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에 의해 각각 개발되었다. 

2013년에는 7명의 북한의사 그룹과 45명의 남한학생 그룹(4학년)

이 서로 동일한 6개의 CPX 문항, 6개의 OSCE 문항으로 임상실기시

험을 치렀고, 2014년에는 7명의 북한의사 그룹과 53명의 남한학생 그

룹(4학년)이 서로 동일한 5개의 CPX 문항, 3개의 OSCE 문항으로 임

상실기시험을 치렀다(2014년에는 교내 사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의

사들에게 일부 다른 문항이 제공되었다).

연구자들은 CPX 성적을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의사 관계로 하

위주제를 구분하였고 OSCE 성적을 술기 수행과 숙련도의 하위주제

로 구분하였다. 각 하위주제 성적은 모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

다. 2013년과 2014년 북한의사 그룹과 남한학생 그룹의 CPX와 OSCE 

평균 성적을 각각 Wilcoxon rank-sum test를 이용하여 서로 비교 분

석하였다. 

통계는 R programming language (ver. 3.2.2; R Development Core 

Team, 2015; http://www.r-project.org)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1

과 0.05로 하였다.

결 과

남성 2명, 여성 5명으로 이루어진 북한의사 그룹의 평균 연령은 

2013년에는 41.0세, 2014년에는 42.0세였으며, 남한학생 그룹의 평균 

연령은 2013년에 30.9세(45명), 2014년 30.2세(53명)였다. 북한의사 그

룹 의사들은 평균 13.0년 동안 북한에서 의사로서 근무했고, 평균 

36.6세 때 북한을 탈출하였다(Table 1). 

CPX 시험의 병력청취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모두에서 북한의사 

그룹은 남한학생 그룹보다 평균 점수가 낮았고 이 중 2013년 결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신체진찰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모두에서 

북한의사 그룹이 남한학생 그룹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이 중 2014

년 결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환자의사 관계의 경우 2013년은 

북한의사 그룹이 남한학생 그룹보다 평균점수가 낮았고 통계적으

Table 1. Demographic factors of the subjects

Variable
Doctors (NK) (n=7) Medical Students (SK)*

2013 2014 2013 2014 

Age (y) 41.0±9.7 42.0±9.7 30.9±3.3 30.2±2.6

Years of physician 

Experience in NK

13.0±7.9 - -

Age at escape from 

NK in years

36.6±7.0 -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K, North Korean; SK, South Korean. 
*n=45 in 2013, n=53 in 2014.

Table 2. Comparison of CPX mean scores* between the North Korean 

doctors and the South Korean medical student group (Wilcoxon rank-

sum test)

Variable Year
Doctors  

(NK)

Medical  

Students (SK)†
P-value

History taking 2013 70.8±5.22 77.8±5.43 <0.01

2014 65.7±4.6 70.4±6.11 >0.05

Physical examination 2013 70.7±7.43 64.7±9.8 >0.05

2014 49.4±5.37 37.3±5.74 <0.01

Physician patient 

interaction

2013 78.4±8.48 85.1±4.39 <0.05

2014 85.7±6.74 85.5±5.56 >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NK, North Korea; SK, South Korea. 
*All scores were converted to a maximum total of 100 points. †n=45 in 2013, 

n=53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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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였지만, 2014년에는 북한의사 그룹이 남한학생 그룹보다

는 평균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2). 

OSCE 시험의 경우 술기수행과 숙련도 모두에서, 북한의사 그룹

은 2013–2014년의 남한학생 그룹보다 평균점수가 낮았는데 이 중 

2013년 결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고 찰

1990년대 공산주의 몰락에 따른 경제난과 보건의료시스템의 붕

괴로 북한 의학교육의 수준 저하가 의심받고 있다.6) 비록 북한의사

들이 기계와 설비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경력과 실무능력에 의한 

진단과 치료의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남한의사들보다 실력이 높을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7) 아직까지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속한 의사

들의 임상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연구자들은 북한의사의 임상능력을 가늠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

로 남한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유형인 CPX, 

OSCE 시험을 사용하였다. 필기시험은 의사의 지식 측면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한 반면, CPX나 OSCE와 같은 실기시험은 의사

의 진료 자체 또는 의료 대화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수 있어 임

상능력을 가늠하는데 적격이라 판단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실기

시험은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국외에서 유입되는 의료자원을 제한

할 수 있는 기회였다.8)

북한의사 그룹은 CPX의 병력청취에서 2013년과 2014년 모두에서 

남한학생 그룹보다 성적이 낮았고, 환자의사 관계에서는 2013년에 

남한학생 그룹보다 성적이 낮았으며, 신체진찰에서는 2013년과 2014

년 모두에서 남한학생 그룹보다 성적이 높았다. 병력청취는 ‘말’ 즉, 

언어를 통해 평가 받고, 환자의사 관계는 ‘시선 맞추기’, ‘태도’ 등 주로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평가 받는다. 기본적으로 의사환자간 의사

소통은 소통 언어를 기반으로 하면서 환자가 속한 사회, 문화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남한 표준어 사용에 익숙하

지 않고 남한의 사회와 문화를 잘 모르는 북한의사들로선 좋은 점

수를 얻기 어려운 구조다. 이와 반대로 신체진찰은 ‘진찰’라는 행위

를 통해 평가 받으며, 그 절차나 방법이 언어나 사회, 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오랜 임상 경험이 축적된 북한의사들에게 불리하

지 않은 구조다. 

흥미로운 점은 2013년과 2014년의 남한학생 그룹의 임상능력이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사 그룹의 CPX 하위주제 성적이 

2014년에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병력청취에서 2013년에는 북한의사 

그룹이 남한학생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낮은 성적을 보였지

만 2014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져 남한학생 그룹과 대등한 성

적으로 간주할 수 있고, 신체진찰에서 2013년에는 북한의사 그룹이 

남한학생 그룹보다 높은 성적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대

등한 성적으로 간주할 수 있었지만 2014년에는 두 그룹간 성적차이

에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어 남한학생 그룹보다 실력이 높다고 간

주할 수 있으며, 환자의사 관계에서는 2013년에 북한의사 그룹이 남

한학생 그룹보다 낮은 성적을 보였지만 2014년에는 남한학생 그룹보

다 높은 성적으로 보였다. 

필기시험과 달리 의학지식보다는 ‘임상실습 성적’과 ‘자기 효능감’

이 CPX의 득점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Park 등9)의 보고에 비추어볼 

때, 아마도 2013년에는 처음 경험해보는 실기시험인지라 북한의사들

의 자기 효능감이 낮게 발휘되었다가, 2014년에 시험에 적응하면서 

잠재된 자기 효능감이 발휘되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OSCE의 술기수행과 숙련도에서 북한의사 그룹은 2013–2014년의 

남한학생 그룹보다 성적이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2013년에만 통계

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2013년과 2014년의 남한학생 그룹의 임상능

력이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사 그룹의 OSCE 성적이 2014년

에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3년에는 ‘척추천자’, ‘도뇨관’과 

같이 북한의사들이 이론상으로만 배웠지만 실제로는 거의 경험하

지 못한 술기수행이 출제되어 성적이 나빴던 것이고, 이후 연습과정

에서 다양한 의료기구를 사용해본 것이 2014년의 성적 향상에 기여

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2013–2014년의 북한의사 그룹의 CPX, OSCE 성적을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비교하였으나 의사 수가 작아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인 북한의사의 수가 너무 작고, 2회의 단면

적인 실기시험 성적 결과만을 분석한 점, 북한의사 개인의 역량 차이

에 대한 언급이 미흡한 점, 2013년과 2014년 남한학생그룹의 임상능

력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는 등 단점이 많이 노출된 연구이다. 하지

만 아직까지 북한의사의 임상능력을 가늠하는데 있어 가장 객관적

Table 3. Comparison of OSCE average scores* between the North Ko-

rean doctors and the South Korean medical student group (Wilcoxon 

rank-sum test)

Variable Year
Doctors  

(NK)

Medical  

Students (SK)†
P-value

Practice 2013 60.1±9.13 72.7±6.2 <0.01

2014 66.1±10.15 71.1±12.01 >0.05

Proficiency 2013 47.3±9.43 57.9±9.12 <0.01

2014 53.6±17.25 58.5±14.39 >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NK, North Korea; SK, South 

Korea. 
*All scores were converted to a maximum total of 100 points. †n=45 in 2013, 

n=53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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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료이며, 남북한 의학의 수준차이를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통일 

후 국가 의료시스템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된다. 

감사의 글

가장 먼저 2013년에 ‘의사직업전환과정’을 지원해준 하나원과 여

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북한이탈주민 의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CPX 성적을 분석하도록 동의해준 강원충청제주 CPX 컨소시엄에

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요 약

연구배경: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된 북한에서 탈출한 의사들의 임

상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 

연구자들은 일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임상실기시험에 응시한 북

한이탈주민 의사들의 성적을 통해 이들의 임상능력을 가늠하려고 

한다. 

방법: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사국가고시를 대비해 자체 

개발한 임상실기시험을 4학년 학생들과 7명의 북한이탈주민 의사

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연속 제공하였고, 두 그룹의 시험 결

과를 Wilcoxon rank-sum test를 사용해 비교하였다. 

결과: 북한이탈주민 의사 그룹은 남한학생 그룹보다 CPX의 병력청

취 영역, OSCE의 술기수행 영역, 숙련도 영역의 평균점수가 낮았다. 

이런 차이가 2013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2014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의사 그룹은 CPX의 신체진찰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이런 차이는 2014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결론: 북한이탈주민 의사 그룹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의 구성 요

소 중 신체진찰 영역에서 남한학생 그룹보다 우수하다. 충분한 대비 

시간과 경험이 주어진다면 북한이탈주민 의사들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임상능력; 임상실기시험; 의사국가고시; 북한; 북한이탈

주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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